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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F,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개발
독일항공우주센터와 공동개발 비행 성공 …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

독일에서 수소전지만을 동력원으로 삼아 이산화탄소(CO2)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유인 항공기

가 비행에 성공했다.

독일항공우주센터(DLR)의 요한 디트리히 뵈르너는 “유인항공기가 연료전지를 이용해 이륙할 수 있을 정도

로 연료전지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해왔다”며 “수소전지 기술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

적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”고 밝혔다.

독일항공우주센터와 랑게항공, BASF 연료전지, 덴마크 세레너지 등이 공동 개발한 <안타레스 DLR-H2>

동력 글라이더는 항속거리가 750㎞(465마일)에 달하고, 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.

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시스템으로, 일체의 연소작용 없이 대기 중의 산소와 전

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며 유일한 부산물은 물이다.

DLR은 수소 연료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되면 <안타레스 DLR-H2>은 사실상 이산화탄소를

전혀 배출하지 않는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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